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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써
한국 기업에게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는 

기사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4.23일자 한국경제의 “中, 희토류 쓴 제품 美 수출 말라 ... 韓 압박”, 

“한국이 동네북도 아니고 ... 中 희토류 갑질에 부글부글”, “항공우주·

전기차 필수재 ... 희토류 없으면 첨단산업 치명타” 등 제하 기사에서,

 ㅇ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“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

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”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으며, 

우리 기업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□ 정부는 상기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중국 정부와 우리 업계를 통해 확인 중

 ㅇ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기사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

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

□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통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

 ㅇ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출통제 당국간 

소통과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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